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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
회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n & Schulz, 2016).
  그러나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에서 취약
한 집단으로 나타나며, 이는 ‘디지털 격차’로 설명된다.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기기 활용 수준이 낮고, 이러한 격차는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희섭, 이미숙, 서지웅, 
2014). 이러한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기 사용을 넘어 정보 탐색과 기술 

활용 능력을 포함하는 핵심 역량으로 간주된다(van Deursen & 
van Dijk, 2014). 특히 고령층에서는 PC 및 모바일 이용능력이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디지털 기술 활용은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따르면, 기술 수용은 지각된 유용성, 사용 용이
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며(Davis, 1989), 디지털 
이용효능감은 실제 기술 활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김봉섭, 2024).
  고령 장애인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에서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
용 수준이 낮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Dobransky & Hargittai, 2006).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
시와 디지털 수용태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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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의 차이 및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수행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435명이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
계, 일원분산분석(ANOVA), 독립표본 t-검정,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디지털 리터러시(PC 이용능력,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와 디지털기술 태도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디지털 이용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정 결과,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보다 높은 디지털 이용효능감을 보였다. 둘째, 장애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PC 이용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집단이 PC 이용능력이 더 높았다. 반면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디지털 수용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 태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PC 및 모바일 이용능력은 
디지털기술 태도와 디지털 이용효능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모바일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효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고령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단순한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이용효능감을 강화하는 정책적·실
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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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
지털 수용태도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유형
과 장애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 두 변인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실시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장애인 데이터 파일에서 추
출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435명이다. 원자료의 장애인 목표 
모집단은 전국의 만 7-69세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병, 청각/언
어, 시각장애유형 기준)으로, 전체 표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고령층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
시와 디지털수용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디지털리터러
시는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의미하며 PC 이용능력과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으로 구성되었다. PC 이용능력은 컴퓨터 활
용 수준을 측정하는 7문항(Cronach’s α 0.956)으로 구성되었으
며,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스마트폰 미 모바일 기기 활용수준을 
7문항(Cronach’s α값은 0.907)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는 점
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 수용태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심리적 태도
를 의미하며, 디지털기술태도와 디지털이용 효능감으로 구성되었
다. 디지털 기술태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Cronach’s α 0.883)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은 기기활용 및 습득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4문항(Cronach’s α 0.849)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유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수용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장애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디지털 리터
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를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지
역분포 중 특별시와 광역시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성이 67.8%, 여성이 32.2%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67.22세
(SD = 1.40)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독거 여부는 독거가 23.2%, 비독거가 
76.8%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백만원 ~ 2백만원 이하 구
간이 28.5%로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은 지채장애가 60.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장애정도는 장애가 심한 경우가 
37.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가 63.0%로 나타났다. 정규
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충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장애유형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 태도의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인 PC 이용능력(F=0.152, 

분류 N %

지역

특별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제주) 212 48.7
경기도 39 9.0
강원도 22 5.1
충청도 49 11.3
전라도 49 11.3
경상도 64 14.7

성별 남성 295 67.8
여성 140 32.2

연령 (65-69세) 평균±표준편차 67.22±1.40

최종학력
초등졸 이하 49 11.3
중졸 173 39.8
고졸 191 43.9
대졸 이상 22 5.1

독거여부 독거 101 23.2
타인과 함께 거주 334 76.8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1 16.3
100 ~ 199만원 124 28.5
200 ~ 299만원 이하 105 24.1
300 ~ 399만원 이하 73 16.8
400만원 이상 62 14.3

장애유형
지체장애 264 60.7
시각장애 46 10.6
뇌병변장애 54 12.4
청각/언어장애 71 16.3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인 161 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27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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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F = 1.155, p > .05)은 장애유
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수
용태도의 하위요인인 디지털기술 태도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0.799, p > .05). 반면, 디지털 이용효능감
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3.582, p 
< .05). 사후검정(Games-Howell) 결과, 지체장애인(M = 8.05, 
SD = 2.44)과 시각장애인(M = 8.37, SD = 2.36)은 뇌병변장애
인(M = 6.93, SD = 1.94)에 비해 디지털 이용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장애유형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 태도의 차이 

3.3 장애정도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 태도의 차이
  장애정도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태도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3).
디지털리터러시의 PC 이용능력의 경우, 심한 장애 집단(M = 
10.67, SD = 5.12)이 심하지 않은 장애 집단(M = 9.46, SD = 
4.2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54, p = .012). 
반면, 모바일 이용능력(t= -0.47, p = .641.)은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수용태도의 디지털기술에 대
한 태도와(t=0.54, p = .588) 디지털 이용효능감(t=0.79, p = 
.429)의 경우  둘 다 심한 장애인 집단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집
단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정도에 따른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기기 수용 태도의 차이 

3.4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 태도간 상관관계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결과,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 모두 최종학력
과 가구소득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PC 이용능력은 
디지털기술태도(r = .183, p < .01)와 디지털 이용효능감(r = 
.49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모바일 이용
능력은 디지털기술태도(r = .326, p < .01) 및 디지털 이용효능
감(r = .56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모
바일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효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기술태도와 디지털 이용효능감 간
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 = .468, p < .01).

 4. 고찰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의 차이 및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PC 
이용능력,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와 디지털기술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디지털 이용효능감에서는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뇌병
변장애인보다 높은 디지털 이용효능감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
술 활용 능력 자체보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 신념
(자기효능감)이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접근이나 기술 능력
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지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
행연구(Dobransky & Hargittai, 2006)를 지지한다.
  둘째, 장애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PC 이용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가 심한 집단이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
였다. 그러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디지털 수용태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디지털 환경
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정도가 기술 활용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PC 이용
능력에서 나타난 차이는 일부 집단의 선택적 기술 경험 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서비스 이용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
애정도에 따른 차이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점은 디지털 기술 접근
성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류 N M SD F(p) Games
-Howell

PC 
이용능력

지체장애 264 9.98 4.62
0.152시각장애 46 10.09 4.73

뇌병변장애 54 9.63 4.49
청각/언어장애 71 9.72 4.67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지체장애 264 14.43 5.25
1.155시각장애 46 13.85 5.46

뇌병변장애 54 13.02 5.42
청각/언어장애 71 13.83 5.67

디지털
기술태도

지체장애 264 10.64 2.57
0.799시각장애 46 10.85 2.72

뇌병변장애 54 10.09 2.70
청각/언어장애 71 10.69 3.19

디지털
이용 

효능감

지체장애 264 8.05 2.44
3.582* a>c

b>c
시각장애 46 8.37 2.36
뇌병변장애 54 6.93 1.94
청각/언어장애 71 7.86 3.16

Classification N M SD t
PC 이용 

능력
심한 장애인 161 10.67 5.12 2.54*심하지 않은 장애인 274 9.46 4.23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심한 장애인 161 13.93 5.86 -0.4
7심하지 않은 장애인 274 14.19 5.06

디지털
기술태도

심한 장애인 161 10.70 2.96 0.54심하지 않은 장애인 274 10.54 2.56
디지털이용 

효능감
심한 장애인 161 8.04 2.68 0.81심하지 않은 장애인 274 7.8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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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태도 간 상관관계 분석
표 4]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 수용 태도간 상관관계  

1. 연령, 2. 성별, 3. 독거여부, 4. 최종학력, 5. 가구소득, 6. 장애유형, 7. 장애정도, 8. PC이용능력, 9.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10. 디지털기술태도, 11. 디지털이용효능감
결과, PC 및 모바일 이용능력은 디지털기술태도와 디지털 이용
효능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김봉섭(2024)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모바일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효능
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
술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효능감
이 함께 향상됨을 의미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용태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수용모델(TAM)에서 제시하는 기술 수용의 
핵심 요인과도 일치한다. 즉, 개인의 기술 활용 경험과 능력은 지
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며, 이
는 다시 기술 수용 행동으로 이어진다(Davis, 1989). 특히 본 연
구에서 확인된 모바일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효능감 간의 높은 
상관은, 고령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 전략에서 모바일 기반 
접근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고령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기
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이용효능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둘째,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정책
이 요구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효
능감을 보였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교육 및 서비스 설계가 고령 장애인
의 디지털 참여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분석으로 변
수 구성에 제한이 있으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또한 개인의 인지능력, 건강상태, 사회적 지원과 같은 
추가 변수들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을 포함한 종단적 연구 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용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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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004 1
3 -0.121* -0.017 1
4 -0.133** -0.175** 0.268** 1
5 -0.181** 0.016 0.514** 0.433** 1
6 0.031 0.071 0.094* -0.094 -0.027 1
7 -0.011 0.090 0.187** 0.012 0.186** -0.013 1
8 -0.101* -0.073 0.069 0.388** 0.283** -0.027 -0.127** 1
9 -0.147** -0.125** 0.099* 0.404** 0.373** -0.068 0.023 0.651** 1
10 0.006 -0.093 0.108* 0.187** 0.143** -0.018 -0.027 0.183** 0.326** 1
11 -0.105* -0.055 0.078 0.254** 0.262** -0.076 -0.039 0.498** 0.569** 0.468** 1


